
7T�휴먼 MRI�활용,�젋은 우울증여성 해마의 타우린농도 감소 규명

일반적으로 우울증은 개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

고, 사회·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손실을 유발하는 질

환으로서,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의 확률로 발

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

타우린은 신경세포의 생성, 분화 및 시냅스 형성에

중요한 역할을 하며, 특히 해마 속 신경세포 증식

과 시냅스 생성을 향상시킴.

본 연구는 초고자장 7T 휴먼 MRI를 활용하여, 젊

은 여성 84명을 대상으로 전두엽, 후두엽 및 해마

영역에서 타우린을 포함한 7개 신경대사체를 비침

습적으로 측정하고 비교하였음.

우울증 여성의 해마에서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타

우린의 농도가 약 20% 감소 된 것을 최초로 확인

하였으며, 해마 속 타우린 농도 감소가 우울증의

새로운 특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

[그림1] (A)�스펙트럼을측정한뇌 영역(노란색박스)과

(B)�해마 영역에서의 1H�자기공명분광스펙트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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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2]�해마,�전두엽 및 후두엽영역에서의타우린 농도비교

그래프 (붉은색:�우울증 실험군,�파란색:�정상인 대조군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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